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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전국 1위’ 한국기술교육대, 
40개 기업 참여 ‘2026학년도 취업박람회’ 연다

- 16일(수) 교내 담헌실학관서 개최… 인사담당자 1:1 상담 및 채용 연계
- 선배가 직접 전하는 실무 팁, ‘졸업동문 멘토링’ 등 다채로운 부스 구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9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담헌실학관 일원에서 4여 개의 대기업·공공
기관· 외국계기업·중견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학년도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와 직무별 
요구역량 등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직접 
만나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반도체·전자·자동차·기계·에너지 분야의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과 졸업동문 재직기업 등 총 40여 개 사가 참여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기업채용관, 졸업동문 멘토링관, 이벤트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JB주식회사, KB오토시스, SFA반도체, 글로벌텍, 영림
산업, 육군본부, 천안도시공사, 케이씨텍,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사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한다. 기업 및 직무를 소개하고, 채용계획과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채용과 연계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 채용담당자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한기대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취업을 돕는 ‘졸업동문 멘토링관’도 
운영한다.

  LG전자, 국가철도공단, 스테코, ㈜부영 등에 재직하고 있는 졸업동문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본인의 취업 
준비 경험과 입사 과정, 실제 직무 생활 등을 후배들에게 전달한다.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일반적인 기업 정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직무별 
실제 업무 내용, 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역량, 취업 준비 노하우와 
조직생활 경험 등을 선배에게 직접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관에서는 AI 포토부스, 취업타로,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용 사진 
촬영 등 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박람회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희석 한국기술교육대 경력개발·IPP실장은 “최근 채용시장이 직무와 실무
역량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기업과 현직자를 직접 만나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취업박람회가 
학생들에게는 막연했던 취업 준비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고, 참여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보공시에서 취업률 82.8%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유일하게 취업률 80% 넘기며 
취업 명문 대학으로서 독보적인 취업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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